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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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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물리치료사 1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인 내적스트레스 요인
은 이직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외적스트레스,
자기불안 요인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 하위요인인 정
서적 만족 요인은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적 만족 요인은 이직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의 내적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가 높아지며, 직무만족의 정서적 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물리치료사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therapists'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2 physical therapists in
Seoul city, Korea.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2.0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internal stress factors, which
are sub-factors of job stress of physical therapists,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External stress and self-anxiety factors, which are sub-factors of job stres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urnover intention. The emotional satisfaction factor, which is a sub-factor of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had a negative (-) significan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Job 
satisfaction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urnover intention.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internal
stress of the physical therapist's job stress, the higher the turnover intention, and the higher the 
emotional satisfaction of job satisfaction, the lower the turnover intentio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the basic data for preparing a plan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physical therap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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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경제의 발달과 산업화로 풍요를 누리고 있

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위기에 노
출되어 있다. 특히 의료 서비스계의 종사자에 대한 중요
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서 병원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일
종의 사회조직으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가진 복합적인 
구조로써 진료, 치료, 재활, 질병예방, 건강유지, 건강증
진 등 포괄적인 의료 제공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1]. 

또한 국가의 대표적 기반산업인 보건의료서비스는 경
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지식 창출과 활용이 매우 중
요한 부분으로 보건의료 인력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
요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의 중
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 최근 양적으로 급격히 증
가한 병원들은 병원의 경영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화되고 
환자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병원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와 생산성 향상은 병원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3]. 

이와 같이 의료기관(병·의원 등)은 전문적 인력에 의존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인 운용과 우수한 인력 확보는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을 
결정짓는 기본요인이 되므로[4], 어느 조직보다도 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5]. 그리고 병원인력 중에
서 의료기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학
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있으며, 의료 이용률의 증가와 함께 진단
과 치료 장비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기술의 첨단화를 가
져오고 의료기사의 검사기술 또한 자동화, 다양화되어 
깊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6].

반면 최근 의료의 이용양상은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산업사회의 급
격한 발전은 각종 산업재해의 발생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
달과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은 노인인구와 만성퇴행성질
환자의 증가로 이어져 의료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
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재활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하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회복 및 유지를 직접
적으로 담당하고 있다[7].

이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대표적
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다양한 전문직종이 근무하고 있
다. 각 직종마다 직무의 특성과 그에 따른 이직의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8].
즉, 이직은 인력의 흐름에 통풍구 같은 구실을 해줄 수 

있어 관리가 잘 되기만 한다면 종사자 자신과 조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바지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9]. 그러나 조
직구성원이 이직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면 양질의 인력확
보에 있어 위협이 되고 새로운 인력모집에 따른 손실초래
와 경험 있는 치료사에 비해 새로운 직원은 사고나 실수가 
잦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직구성원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 구성원간의 협동심과 역할구분 및 상호지지적 분위
기 등의 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또 다른 
치료사에게 직무만족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이직조건을 형
성시키게 되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10].

따라서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적인 전력으로는 조직에 
유능한 인력확보와 조직에 만족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
무하고자하는 의욕을 고취시켜 조직 내 고용 안정화와 
함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8]. 전문 직
종에서 특히 병원조직의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
직 등은 업무적 특성이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종 종사자
들의 상호협동 작업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보다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최근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에서도 높
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2,13].

무엇보다도 병원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된다. 이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직업으로 여러 직종이 어우러져 
근무하는 병원의 특성상 각 직종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
고 갈등이 심한 곳이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은 병원종사
자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개인에게는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서 내 사기저하나 갈등을 일으
키게 되어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의료
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병원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14].

또한 직원의 직무만족은 인력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즉 직원 스스로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직원에게 적절한 지원, 보상, 인정 등의 내부지향적인 방
향으로 운영한다면 직원들은 조직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
하고 고객지향적인 태도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된다[15].

따라서 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직무자체에서 오는 직무에 대한 기쁨 또는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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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게 되고, 환자간호 등의 병원업무에 긍정 또는 
부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직무에 대한 만족과 병원조직
에서 중요한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와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16].

최근 들어 노인인구와 만성퇴행성환자의 지속적인 증
가로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의료전문 
직종 중 물리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
가 점점 커지게 되고,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재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물리치료를 필요
로 하는 환자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장애정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환자 개개인에
게 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물리치료
사가 직무에 책임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하
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직
무에 대한 만족감이 없다면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물리
치료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발
전 또한 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는 경
우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은 환자에게 양질의 물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지장이 생기게 되어 막
대한 사회적 후생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병원의 경영실
적에서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17].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천미현[18]의 연구에서 직
무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무만족은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병원종사자의 시급한 문제는 적절한 인력보
충이며, 장기근속자의 근속이유 조사를 통해 병원의 장
점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병원종사자인 의사, 간호
사 등에 대한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반면 물
리치료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
족, 이직의도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물리치료사
들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

족,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8월 02일부터 2020년 09월 10

일까지 서울시의 물리치료사 1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
구 대상자의 표본크기는 Co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
라 프로그램 G*Power 3.1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은 
5% 유의수준의 95% 검정력과 효과 크기는 중간지수 
0.3으로 지정하였다. 최소 표본 수는 146명으로 산출되
었으며, 연구 자료 총 20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
료로 설문문항 전체에서 일부만 작성하여 불성실하게 작
성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8부를 제외한 192부의 자료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4문항, 

직무스트레스 13문항, 직무만족 14문항, 이직의도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
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근무경력 등으로 구성하여 조
사하였다.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태인[20]이 사용한 직무스트레스의 측정도구는 하위요
인 내적스트레스 4문항(직장에서 많은 시간 보냄, 일이 
나를 힘들게 함, 일로 다른 활동시간 없음, 업무량에 비
해 시간 부족), 외적스트레스 4문항(직장과 결혼한 것 같
음, 직업에 대한 생각에 답답함, 직장에서 많은 일 요구, 
일로 가족과 충분한 시간 갖지 못함), 자기불안 5문항(일
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 일에 지침, 진정한 휴무 없음, 업
무관련 전화소리의 두려움, 휴가 시 죄책감) 총 13문항으
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경[21]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하위요인 직무적 만족 7문항(직무에 
대한 흥미, 보람, 발전, 활용, 책임, 시간, 노력), 정서적 
만족 7문항(직무에 대한 타인의 존경, 경쟁력, 적성, 개
인적 시간유무, 중요한 위치 담당, 가족이 느끼는 자랑스
러움, 타인에게 자랑)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물리치료사의 이직의도
를 측정하기 위해 김미경[21]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5
문항(현재 일 그만두고 싶음, 처우개선 시 이직의향, 현 
직장에 오래 근무, 지금보다 더 나은 일, 이직을 생각하
나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 실행 못함)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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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직무스

트레스의 전체 신뢰도는 .955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직무만족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920
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직의도의 신뢰
도는 .851로 다소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주요 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
과 같다.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

Job stress 13 .955

Job satisfaction 14 .920

Turnover intention 5 .851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물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
시하여 알아보았으며, 주요 변수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물리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물리

치료사의 성별은 남자 81명(42.2%), 여자 111명(57.8%)
으로 남자 보다 여자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1-35세 이하가 55명(28.6%)으
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36-40세 이하 50명
(26.0%), 26-30세 이하 37명(19.3%), 41-45세 이하 
35명(18.2%), 25세 이하 12명(6.3%), 46세 이상 3명
(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115명
(59.9%)으로 미혼 77명(40.1%)로 기혼자가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66명
(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15년 미만 43명
(22.4%), 3년 미만 38명(19.7%), 3년 이상-5년 미만 27
명(14.1%), 15년 이상 18명(9.4%) 순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Classification
Total(N=192)

Frequency Ratio(%)

Sex
Male 81 42.2

Female 111 57.8

Age

~25 years 12 6.3
26-30 years 37 19.3

31-35 years 55 28.6
36-40 years 50 26.0

41-45 years 35 18.2
46~ years 3 1.6

Marital
status

Married 77 40.1
Single 115 59.9

Work
experience

~3 years 38 19.7
3-5 years 27 14.1

5-10 years 66 34.4
10-15 years 43 22.4

15~ years 18 9.4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기술통계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전체평균
은 M=3.11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
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외적스트레스(M=3.24) 요
인이 가장 높았으며, 내적스트레스(M=3.15), 자기불안
(M=2.94) 순으로 대부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Inner stress 192 1.00 5.00 3.15 1.11
External stress 192 1.00 5.00 3.24 1.16

Self-anxiety 192 1.00 5.00 2.94 1.25
Total 192 1.00 5.00 3.11 1.13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job stress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173

3.2.2 직무만족에 대한 기술통계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의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직무만족 요인의 전체 점수는 M=3.37로 평
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직무적 만족(M=3.46) 요인이 정서적 만족
(M=3.27)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물리치료
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Job satisfaction 192 1.00 5.00 3.46 .82
Emotional 
satisfaction 192 1.00 5.00 3.27 .79

Total 192 1.00 5.00 3.37 .78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job satisfaction

3.2.3 이직의도에 대한 기술통계
물리치료사의 이직의도의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직의도 요인의 전체 점수는 
M=3.25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물리치료사
의 이직의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Total 192 1.00 5.00 3.25 .88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turnover intention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
무만족은 다소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r=-.620, p<.01). 반면, 직무스트레스
와 이직의도 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558, p<.01). 한편, 직무만족 
요인과 이직의도 요인은 다소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
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559, p<.01). 이러
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
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otal Job stress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1

Job satisfaction -.620** 1

Turnover 
intention .558** -.559** 1

*p<.05, **p<.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3.4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 관계
3.4.1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직의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설명력을 의미하
는 R² 값이 .338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3.8%로 회귀모
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939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
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
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31.953, p<.000)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
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내적스트레스(t=3.748, β
=.642, p<.001) 요인은 이직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외적스트레스(t=-.164, β=-.023, p>.05), 
자기불안(t=-.339, β=-.045, p>.05) 요인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
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인 내적스트레스 요인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Depend
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ed 
coefficient

Standardi
zation 
factor t/p

Tolera
nce 
limit

B Standard 
error β

Turnover 
intention

Constant 1.792 .162 11.067***
Inner stress .510 .136 .642 3.748*** .120

External 
stress -.018 .109 -.023 -.164 .171

Self-anxiety -.032 .094 -.045 -.339 .200
R²=.338, Modified R²=.327

F=31.953, P=.000, Durbin-Watson=1.939

*p<.05, **p<.01, ***p<.001

Table 7. Effect of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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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직의도에 대한 직무만족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 값이 
.340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4.0%로 회귀모형을 설명
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847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
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
된 회귀모형(F=48.600,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
펴보면, 정서적 만족(t=-5.204, β=-.590, p<.001) 요인
은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직무적 만족
(t=.070, β=.008, p>.05) 요인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 하위요인인 정서적 만족 요인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Depend
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ed 
coefficient

Standardi
zation 
factor t/p

Tolera
nce 
limit

B Standard 
error β

Turnover 
intention

Constant 5.375 .233 23.079
***

Job 
satisfaction .009 .122 .008 .070 .272

Emotional 
satisfaction -.657 .126 -.590 -5.204

*** .272

R²=.340, Modified R²=.333
F=48.600, P=.000, Durbin-Watson=1.847

*p<.05, **p<.01, ***p<.001

Table 8.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내적

스트레스 요인은 이직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외적스트레스, 자기불안 요인은 이직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
사의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인 내적스트레스 요인이 높
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인 왕중산, 김양래[22]의 연구결
과를 지지하고 양은옥, 최인령, 김성민[23]의 선행연구와
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내가 하는 일의 결과에 대
한 불안감이나 직업에서 느껴지는 답답함 보다 직장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물
리치료사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의 조절을 통해 직무스트
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만족 
요인은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직무적 
만족 요인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 하위요인인 
정서적 만족 요인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인 양애선, 
강윤희[2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안류성, 구정완, 정연
규[25]의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직무자
체에서 느끼는 흥미와 자부심, 보람보다는 자신과 자신
의 직무가 직장에서 경쟁력 있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는지, 가족이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느끼는지, 나의 적
성과 타인에게 받는 존경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지
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지
속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긍정적인 실천방
안이 활용된다면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물리치료사의 직무로 인한 
내적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을 높
여 이직에 대한 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병
원운영 방안을 모색한다면 더 나아가 치료사와 환자, 병
원 조직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이
직의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된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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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인인 내적스트레스 요인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
아지고,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만
족 요인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은 
부분적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직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
료된다.

향후 지역별, 의료기관의 유형별, 물리치료의 업무분
야별 등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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